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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취업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취업스트레스

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구직효능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

고,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교 3, 4학년 300명

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

탕으로, SPSS 18.0과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재구성한 취업스트레스 척

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또 연구변인 간 구조적 관계 확인을 위

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의 적절성 검증,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는 구직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취업스트

레스와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취업스트

레스와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형성, 자아탄력성 증진, 구직역량 제고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지각되

는 심리적 역동성의 관계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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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규철(2016)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교신저자 : 한규철, 사람들인력발달센터, (16455)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91, 터미널타워빌딩 3층 8호

Tel : 031-282-4383, E-mail : han717bd@naver.com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968 -

현대사회는 지식의 융합으로 전문분야 간

경계가 없을 뿐 아니라 지식 간의 상호의존성

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조직과 기

업에서도 창의적이고 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한 개인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자

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직업세

계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은 시대적

요구와 직업의 환경변화에 맞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생애사적 과업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역량을 키

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이슈

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7

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진로교육 관련 경험 중에 진로 상담(67.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학 주관 진로체험

프로그램(34.8%)에 가장 많이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졸업 후 진로(60.0%) 및 취업(62.4%)’

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

강 만족도는 ‘학과(전공)에서의 관련 진로탐색

과목(3.64점)’, 진로지원 서비스의 경험은 ‘학과

(전공)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68.7%)’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대학에서

도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취업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진

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의 필요성과 함께 구

직과 관련된 역량으로 구직효능감에 대한 관

심이 높다.

구직효능감은 다양한 구직행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

음으로써(Saks, 2005; Wanberg, Watt, ＆ Rumsey,

1996), 취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구직효능감은 Bandura

(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출발하였는데,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 행동에 대한 신념으

로 Betz와 Hackett(1981)가 진로발달 연구로

발달시킨 개념이다. 개인의 진로발달이나 직

업을 선택할 때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구직행동에

적용시킨 것이 구직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Kanfer & Hulin, 1985). 따라서 구직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극적인 직업탐색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불안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과 높은 성취욕구가 그만큼 취업가능성도

높아진다(Saks & Ashforth, 1999)는 보고는, 대학

생들의 구직문제와 관련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생은 한 인간의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진로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더

군다나 입학 시 선택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의 흥미와 진취적인 학교생활

로 이어짐은 물론 졸업 후의 직업선택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Sovet, Park와 Jung(2014)은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삶의 만족, 주관적인

안녕감, 흥미와 적성, 전공선택 동기, 학업성

과, 경력개발,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Logue(2005)는 전공만족이 생애의 진로를 결정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

학의 전공 간의 관계와 개인의 특성, 직업에

대한 관심이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

면서 개인적 특성(외향성, 개방성, 순응성 /팀

형, 정서적 안전성 /신경과민성, 성실성), 학문

적 환경, 직업적 환경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

의 이론은 전공만족을 개인적 특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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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직업적 차원까지 이해의 범위를 확장

시켜 주고 있다.

한편, Wallace와 Walker(1990)는 자아존중감

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해서

도 관심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는 전공만족도의 개념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

에 기인함은 물론, 직업적 개념을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생의 전공만족도가 직업과 연관된 사회적 인

식에 대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작용되고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전공만

족도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한

예정, 2014)을 통해 지각되는 전반적인 경험이

라는 인식이며, 전공만족도가 형성되는 근원

적인 시발점에 대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진로와

취업의 관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등의 감정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결국, 자신

의 전공이 구직과 연결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주관적 감정이 곧 전공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취업 문제와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진로의식의

형성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구병림, 1993).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직업으로 진로를 선택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직업에 대한

직업흥미도가 높기 때문에(McIlveen, Beccaria, &

Burton, 2013) 취업 후 직업만족도 또한 높았다

고 한다(김재현, 2011; 장원섭, 2010). 이는 대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학교생활은 물론, 진로

결정이나 고용을 획득한 개인의 삶의 질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

이 구직효능감을 발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

음이 선행연구들(강명숙, 2015; 정주영, 2013)

을 통해 밝혀졌으나, 과연 ‘전공만족도가 구직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함양시키는 요인이 되는

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개인의 진로행동에 미치는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의 영향력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적통제소재 등과

같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따라 그 속성의

관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Song & Chathoth, 2013).

전공만족도에 관한 국내 연구들 중, 김계현

과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과 유사한 학과만

족의 구성요인을 교과만족, 교수-학생 관계에

대한 만족, 일반적 관심만족,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학교에 대한 만족 등의 다섯 가지

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

족’과 ‘일반적 관심만족’은 대학과 전공을 선

택할 때, 장래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기대 심

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전공만족도의 다양한 이론

적 개념을 바탕으로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관계는,

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명확하여 심리적

으로도 안정되고(임은미, 박승민, 엄영숙, 2009;

장선철, 2003), 학업성적, 학교생활적응 등 진

로와 밀접한 변인이라(강승희, 2010)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김태희,

장경로, 2007)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전공만족도는 구직효능감을 촉진

시키는 선행적인 요인으로 두 변인 간에 밀접

한 상관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구직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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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출발하고 있으며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구직행동에 대한 확신

(Wanberg et al., 1996)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직활동에 대한 확

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발현되는 구

직효능감의 제고를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대

학생의 구직효능감은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갖

춰야 할 구직역량의 한 가지로서, 개인의 자

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

는 심리적 원동력이며, 성공적인 고용획득에

대한 자신감을 촉진하는 동기적 신념을 내

재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바로 Saks와

Ashforth(2000)의 구직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탐색의 빈도를 높이는

구직탐색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구직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소극적이라는 Rife와

Kilty(1990)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준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윤경화,

2015)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전공만족도가 구직

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대학

생들의 구직역량을 함양시키는 변수인 구직효

능감의 증진에 선행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는,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자신의 전공문제와 장래진로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취

업준비를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학생들의 가

치관 혼란이나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

적응 보다 더 큰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김진

희, 2016)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학생들

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구직문제와 연

계시키기 때문에, 취업스트레스가 심리적 기

저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구직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전공만족도

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 개인차원만족

도가 취업준비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이미라, 박분희, 2014), 전공만족도가 높을수

록 진로결정상태가 안정하다(정영희, 양진희,

2013)는 연구들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

스의 관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학과만족도

와 진로스트레스 간의 전체 및 하위영역별 상

관관계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확인(이진희,

2012)됨으로써,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스

트레스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의 중요

성을 일깨워주는 것은 물론, 전공만족도의 수

준에 따라 장래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구직문제로 인한 취업스트레스의 지각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대학

생의 전공만족도는 구직과정에서 생성되는 취

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전공에 대한 개인

적 만족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

레스에 선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공만족

도의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촉진시

킬 수 있는 자각(self-awareness)의 기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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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위한 심리적 동기의 경험’이 제시

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 스스로가 전공만족

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는 순환

적인 구조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자아탄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아탄

력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낙관적 태도 등이 자

신의 전공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김덕

진, 이정섭, 2014)는 보고와 무용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심리적 만족에 낙관적

태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희진, 전현수,

권성호, 2013)는 연구들에서 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특히,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낙

관적 태도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

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은, 전공만족도

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게 한다.

이에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개인차원에서 만

족도, 사회차원에서 만족도) 모두 자아탄력성

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

가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다(이미라, 2014)고

분석한 연구는,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로 평가된다.

또한 대학만족도와 전공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장성연,

2013)는 연구도 두 변인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 학교

생활적응 등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학년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다(최금란,

2012)는 보고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

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유

추하게 한다.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

보면, 대학생의 취업준비스트레스에 자아탄력

성이 완화역할을 하는 보호변인(이옥형, 2012)

으로 작용을 하고, 취업스트레스의 상황을 유

연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작용하는 변인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으로 확

인되어 주목된다. 또 자아탄력성이 생활스트

레스에 긍정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 안녕감에 기여한다고 본(김노은, 2011) 연

구들은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

켜 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이며, 취업스

트레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스트레스가 낮고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바로 자아탄력성

의 개념에서 취업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과 스트레스 상황을 유

연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능

력(Klohnen, 1996)이라는 점을 수용하면, 대학

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자

아탄력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관계

는, Kasl(1982)의 역인가설(Reverse Causation

Hypothesis)에 따르면, 구직활동에 있어서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스트레스와 같은 낮은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를 짐작하게

한다. 바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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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의 결여와, 그동안의 구직과정에서 취업

거절을 당한 경험들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Barber,

Daly, Giannantonio, & Phillips, 1994). 즉, 구직과

정에서 발현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구직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선행적인

조건으로서 구직효능감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

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취업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자아탄력성이

구직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융

통성 있게 대처하고, 구직활동을 지속하게 하

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김윤경, 2015; 김현아, 2016; 오

승국, 2016).

구직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77)가 사회

인지이론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구직행동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Hackett와 Betz(1981)가 진로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였으며, 진로선택과 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는 이들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부적,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진로효능감

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고(Schunk,

1996),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요한 개인적 변인

이 진로효능감이라고 밝힌(한광현, 2003) 연구

등이 구직효능감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구직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신권섭, 2011)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사실이 입증되고, 자연계열보다 다른 계열 전

공이 더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나타낸 것은,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양상

이 달라지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이와 같은

변인들의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해지는 것을

줄인다(Bandura, 1995)는 이론과 같은 맥락이라

고 볼 수 있다.

실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서

울대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대학생활 의견 조사(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

화원, 2015)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대학생들

의 구직과정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스트레

스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취업스트레

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이를 완화시키는 보호변인(이옥형, 2012)으로써

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ent, Brown과 Hackett(1994)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흥미를 유발시키

며, 유발된 흥미는 목표를 예언하고, 목표는

행동의 선택과 성취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

한 Wanberg 외(1996)가 제시한 구직행동의 성

공적 수행에 대한 믿음과 자기효능감을 내재

한(Kanfer & Hulin, 1985) 구직효능감은, 대학생

들의 구직과정에서 함양되어야할 선행적인 구

직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구직효능감의 포괄된 개념을 수

용하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

의 인과관계는 구조적인 검증보다는 취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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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대학생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 대학생의 전공만

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경로에서 취업스트레스

는 구직과정에서의 선행적인 심리적 태도변인

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

력성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이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아탄력성과 구직효능감의 관계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구직효능감은 정적상

관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구직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배주윤, 2009)는 사실을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탄

력성과 구직효능감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연구

로 평가되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구직효

능감이 높아진다는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

키고 있다.

구직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의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변인으로 한 연구(김지연, 이기학,

2014)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클

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와 함께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

탄력성이 구직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물론, 대학생들의 구직과정에서도 긍

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구직활동에 긍정

적인 역동적 동기를 발현시켜 구직효능감을

촉진하고, 구직행동에 지속성을 부여하게 된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중장년

남성 실직자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

계(오승국, 2016)에서도 두 변인의 관계가 확

인됨으로써,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론의 범위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에 초점을 둔 낙관성, 행

복감, 탄력성과 같은 인간의 심리에 긍정적인

작용을 촉발하는 요인(김택호, 2004; Seligman

& Csikszentmihayi, 2000)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그리고 Fleig-Palmer, Luthans와

Mandernach(2009)에 따르면, 구직효능감의 하위

요인에 속하는 구직기술의 훈련과정에서, 자

아탄력성 개발을 동시에 병행한 구직자가 구

직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재취업 성공률

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을 종합하면, 자아탄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구직효능감의 발현과 증진을

위한 선행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가 전

공만족도의 형성에 기여하고, 대학생의 구직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역동성을 발휘시켜 구

직효능감을 촉진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취

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지속적

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함양과 구직효능감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설정

한 변인들에 대한 연결경로의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으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은 구직 준비로 과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대학생의 구직문제가 전

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상관관계에 영향이

있음을 상정할 때, 대학생들의 구직활동 과정

에서 지각하게 될 자신의 전공만족도 수준과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

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래의 진로문제와 관련

된 갈등은, 대학생들의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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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에 의한 자신감의

상실이 우려된다. 하지만 다양한 취업스트레

스 상황의 지각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

을 수용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어도 이

를 완화시키는 심리적 지지 자원의 역할이 절

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이 대학

생들의 심리적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직효능감의 증

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따라서 구직

효능감의 발현에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판단되는 자아탄력성의 함양이 우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자아탄력성은 대

학생들의 진로개발 과정에서 갖추어할(기술,

태도, 능력) 개념적 틀(Block & Block, 1980;

Cicchettie, Toth, & Lynch, 1995)로서, 다양한 도

전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격 형성이 역동적이라는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기존의 탄력성(Resiliency)에 자

아(Ego) 개념을 통합한(Block & Block, 1980) 자

아탄력성(Ego-Resiliency)은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의미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가

장 효과적인 대처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아탄

력성(Li & Nishikawa, 2012)이라는 개념을 포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양상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구직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요

인(Fleig-Palmer et al., 2009)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uthar, Cicchetti와 Becker

(2000)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발달과

정에서 변화할 수 있고, 유전적인 자산이 아

니라 습득되어지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구직과정에서

유발되는 취업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스스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노력

을 하여야 함은 물론,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미치고 있

는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Klohnen, 1996)

를 고려하면, 대학생들의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변인으로 작용하는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

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심리적인 역동성이

예상되며, 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력에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형성시키는 매개적 역할

을 수행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그동안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전공선택

과정과 고용관계 측면에서 그 문제들을 다양

하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현실

적인 고민인 구직문제는 선행적인 조건인 전

공만족도와 구직활동의 지속성 유지가 전제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직효능감의 발현

을 동기화 시킬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심리적

인 기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변

인들과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다

룬 경험적인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한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에 연계되어 대학생들의 구직효능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연구가 미비하여, 이러한 변인들

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다루

지 않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직접 연결된 경로에서 형성되는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에 대한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전공만족도의 형성과 구직효능감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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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위한, 심리적 발현동기를 촉진시키는 작

용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대학생들의 구직역량을 강

화시키고, 취업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도 지

속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원동

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가 장래 진로문제에도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구직효능

감 증진을 모색해 보기 위한 접근이다. 대학

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갈등과 취업스트

레스로 인한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

고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구직문제

와 직결되어 있음을 전제할 때, 사회적인 취

업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

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취업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개인마다 지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생

들의 심리적 지지 자원인 자아탄력성과 긍정

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직효능감

의 함양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

감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두 변인들 간의

미치는 영향과 역동적 상호작용의 구조적 관

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취업스트레스와 자

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여, 이들이 전

공만족도의 형성과 구직효능감을 배양시키는

촉진동기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저를 탐색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

트레스, 자아탄력성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전공만

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취업스트레스

와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 간

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연구 모형

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성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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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3개 대학교의 3, 4

학년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참가자들은 연구 동의서 설명문에 제

시한 연구자의 연구 취지에 대한 이해와 자발

적인 동의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최종분석 자

료에 활용한 참여자 247명 중 남학생이 119명

(48.2%), 여학생 128명(51.8%)으로 비슷한 비율

을 보였다. 참여자의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3

학년 145명(58.7%), 4학년 102명(41.3%)로 나타

났다. 소속된 학부 또는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이 73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사

회계열 66명(26.7%), 예체능계열 62명(25.1%),

공학계열 29명(11.7%), 이학계열 17명(6.9%) 순

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

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참여 대상이 취업을 준비하고 구직활

동이 많은 계층에 대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

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윤리규정에 따른 연구

목적, 설문내용, 연구목적 외의 사용 금지, 비

밀 보장 등에 대한 연구 동의를 받은 후에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여 불

성실 답변, 무응답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 총

247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은 개인

적 특성, 전공에 대한 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의 총 74문항으로 구성

된 설문지가 조사에 활용되었다.

측정 도구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공만족도 척도는 강

명숙(2015)의 척도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전공이 적성에 잘 맞는다” 등의 전

공과 적성의 일치 여부, “나의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대안이 없다” 등의 전공에 대한

호감도, “내 전공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려고

한다” 등의 전공분야와 졸업 후 자신의 진로

방향에 관한 내용의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

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이 자신

의 적성이나 진로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심리적 애

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성의

한 응답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9문항 중 3문

항(1, 4, 7)은 역채점 하도록 구성되었다. 강명

숙(2015)의 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92이

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2로

나타나 도구의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요

인으로 구성된 전공만족도를 항목묶기(item

parceling) 방법(우종필, 2012;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을 적용하여 2개의

측정변수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전공만족도

잠재변수를 구인하기 위해 9문항을 모두 사용

할 경우, 모수 수가 많아져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잠재변수

구인에 대한 왜곡이 높아질 수 있다(우종필,

2012; Nasser & Wisenbaker, 2006). 본 연구에

서는 구조적으로 적합하고 간명한 모델(우종

필, 2015)을 설정하기 위하여, 무작위 할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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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n Assignment)을 사용(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하여, 홀수문항(5문항)

으로 구성된 전공만족도 1과 짝수문항(4문항)

으로 구성된 전공만족도 2를 측정변인으로 선

정하였다.

취업스트레스(Job-Seeking Stres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스트레스 척도는

황성원(1998)의 척도로 Shepherd, Cooper, Brown

과 Kalton(1966)이 개발한 ‘스트레스측정법

(Cornell Medical Index: CMI)’에 근거한 한국 대

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도구이다.

원래 이 도구는 학업의 스트레스, 성격의 스트

레스, 학교환경의 스트레스, 가족환경의 스트

레스 등의 총 72문항 3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문항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일

부 수정하였다. 수정한 문항은 박사학위 이상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최

종적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

의 평정은 다른 도구와의 문항반응형식을 통

일시키기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식 5점 척도

로 채점방식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가 구성한

취업스트레스 척도 20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Cronbach’s 를 산출한 결과 .95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구성한 문항

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

상생활 스트레스, 자기불안 스트레스, 환경 스

트레스로 구성된 세 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

였다. 본 연구의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별 문

항구성은 “나는 취업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이다”

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8문항 Cronbach’s =

.92, “내가 취업을 못한다면 죽고 싶을 것이다”

등의 자기불안 스트레스 6문항 Cronbach’s =

.89,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취업을 해야 하지만

어렵다” 등의 환경 스트레스 6문항 Cronbach’s

=.87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이

미라(2014)의 척도로 Atsushi, Hitoshi, Shinji와

Motoyuki(200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를 정은옥(2006)

이 수정·보완한 자아탄력성 검사를 재수정한

도구이다. 자아탄력성의 원 도구는 문항수가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번과 14번

을 제거한(이미라, 2014) 총 14 문항의 도구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나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등의 긍정적

미래지향성 5문항,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편이다” 등의 감정조절 5문항, “나는

흥미나 관심이 높은 편이다” 등의 흥미와 관

심의 다양성 4문항으로 세 개 하위요인 총 1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

구에서는 무성의한 응답반응을 예방하기 위하

여 14문항 중 3문항(7, 9, 16)은 역채점 하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긍정적 미래지향성 Cronbach’s =.86,

감정조절 Cronbach’s =.66, 흥미와 관심의 다

양성 Cronbach’s =.86이며, 자아탄력성 전체

의 Cronbach’s =.86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구직효능감(Job-Search Efficacy)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직효능감 척도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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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섭(2011)의 척도로 도구의 하위요인은 구직

동기와 구직기술로 구성되며, 구직동기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구직기술에는 경력

의 유동화 능력, 고용정보관리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등의 자아존중감 6문항, “나

는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분

히 활용 할 수 있다” 등의 자기효능감 6문항,

“나는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등의 경력의 유동화능력 7문항, “원

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

다” 등의 고용정보관리기술 7문항 총 26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권섭(2011)

의 도구 총 29문항을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적은수의 문항으로 인해 신뢰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대인관계기술 3

문항을 제외한 2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성의한 응답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26문항 중 4문항(3, 4, 5, 6)은

역채점 하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구직동기의 자아존중감

Cronbach’s =.85, 자기효능감 Cronbach’s =

.88, 구직동기 전체의 Cronbach’s =.88이며,

구직기술의 경력의 유동화 능력 Cronbach’s 

=.90, 고용정보관리기술 Cronbach’s =.87, 구

직기술 전체의 Cronbach’s =.92이며, 구직효

능감 척도 26문항 전체는 Cronbach’s =.94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 방법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SPSS 18.0 for window와 AMOS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일부 재구성한

척도(취업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

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모든 응답반응에

대한 경향성 및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

도, 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분석

하였다. 넷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

취업준비 특성, 주관적 취업노력에 따른 잠재

변인의 수준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초기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정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절

성은 카이제곱(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GFI,

RMSEA, CFI, TLI)를 통해 평가하였고, 추정된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정규분포성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포함한 다변량 통

계분석에서는 연속변수에 대한 자료의 정규분

포성을 기본전제로 가정한다. 따라서 수집된



한규철⋅이현심 /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979 -

자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규분포성의 기본가

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기술통계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잠재변인으로 지정한 전

공만족도는 45점 만점에 평균 31.35(SD=7.77),

취업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48.66

(SD=16.69), 자아탄력성은 70점 만점에 평균

49.01(SD=8.21), 구직효능감은 130점 만점에 평

균 88.58(SD=15.8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점수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에 의한 모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측

정변인들에 대한 단변인(univariate normality) 및

다변인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

증한 결과, 왜도지수의 절대 값이 3.0 이하여

야 하고(Chou & Bentler, 1995; West, Finch, &

Curran, 1995), 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0 이하

여야 한다는(Kline, 2005)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잠재변인인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자

아탄력성, 구직효능감의 왜도(.04～.29) 및 첨

도(.28～1.70)의 절대 값이 기준 값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최대우도법

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정확하

게 추정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1차로 검증함과

동시에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구조방정식 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

수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에 따른 잠재변

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과 구직효능감의 하위요

인인 구직기술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

수 간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 간에 .8 이상의 상

관계수를 보이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 변수별로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만

족도는 자아탄력성(r=.173~.484), 구직효능감

(r=.378~.438)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취업스트레스(r=-.316~-.384)는 부(-)적인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

스는 자아탄력성(r=-.183~-.413), 구직효능감

(r=-.119~-.52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구직효능감

(r=.218~.688)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

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

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제시 하였다. 즉,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 연구를 토대로

한 측정변수들이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체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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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검증을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다요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설

정한 연구모델의 추정을 위해 수집한 자료가

분석에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모델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GFI, NFI, TLI,

CFI는 0과 1.0 사이이며 어떤 이론적 모형에

대한 이들 값이 대략 .90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홍세희, 2000),

RMSEA 값은 대략적인 기준으로 <.05이면 좋

은 적합도, <.08은 괜찮은 적합도, <.10은 보

통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분

석결과 GFI, NFI, TLI, CFI 모두 .90 이상으로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RMSEA

값은 .087로 .10 보다 낮아 보통 적합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MSEA의 HI값이

.109로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모델의 안정

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델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다소 낮은 적합도 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하

여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향상하였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척도

의 수렴타당성과 변별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

구분

전공

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구직

효능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84** 1

3 -.316** .909** 1

4 -.369** .910** .713** 1

5 -.369** .904** .721** .780** 1

6 .465** -.413** -.322** -.410** -.405** 1

7 .484** -.379** -.300** -.363** -.382** .886** 1

8 .173** -.279** -.183** -.304** -.290** .632** .308** 1

9 .423** -.310** -.271** -.297** -.277** .834** .733** .229** 1

10 .438** -.399** -.287** -.415** -.404** .685** .657** .315** .631** 1

11 .430** -.521** -.430** -.512** -.485** .688** .656** .371** .583** .903** 1

12 .378** -.233** -.119 -.268** -.272** .577** .556** .218** .575** .929** .681** 1

M 31.35 48.66 17.83 15.69 15.14 49.01 18.46 15.64 14.91 88.58 41.87 46.71

SD 7.77 16.69 7.07 5.99 5.33 8.21 3.90 3.25 3.25 15.89 8.02 9.30

주. 모든 상관계수는 **p<.01 수준에서 유의함.

주. 1.전공만족도 2.취업스트레스 3.일상생활 4.자기불안 5.환경스트레스 6.자아탄력성 7.긍정적 미래지향성 8.감

정조절 9.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10.구직효능감 11.구직동기 12.구직기술

표 1.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잠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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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

과 수렴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재변인별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전공

만족도 .84～.95, 취업스트레스 .79～.89, 자아

탄력성 .35～.89, 구직효능감 .74～.92로 모두

.35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든 경로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간의 변별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44～.81의 상관을 보여 각 변인 간에

변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변

인의 변별타당성에 대한 일반적 수용 기준치

인 .85 이하(문수백, 2009)임을 고려할 때, 변

수 간에 변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기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구

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학생의 전공만족

도,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 간

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초기 구조모형

은 그림 2와 같으며, 적합도 지수는  (29)=

75.797, GFI=.942, NFI=949, TLI=.950, CFI=

.968, RMSEA=.081(.059, .104)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MSEA의 90% 신뢰구간의

상한치가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

의가 요구되었으나, RMSEA의 추정값이 .081임

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충족된 것

으로 해석하였다. 초기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주. 점선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초기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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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경로의

추정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공만족도

는 취업스트레스에 부(-)의 방향으로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458, p<.001), 자아탄력

성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58,

p<.001)을 미치는 반면, 전공만족도가 구직효

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025, p=.731).

취업스트레스는 구직효능감에 부(-)의 방향

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3, p<.001),

자아탄력성은 구직효능감에 정(+)의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4, p<.001). 따라서 모형이 실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적합도나 간명성 측면에서 더 바람

직한 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

고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전공만족도

에서 구직효능감에 이르는 직접경로를 삭제시

킨 보다 간명한 수정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모

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수정 구조모형 검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시킨

수정 구조모형의 모델적합도와 초기 구조모형

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는 검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수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 (30)=75.918, GFI=.942, NFI=949, TLI=

.952, CFI=.968, RMSEA=.079(.057, .101)로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기 구조모형과 비

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소폭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을 실시하였

다.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이 다른 모형에 내

재된 경우에는 값을 이용하여 두 모형을 직

접 비교할 수 있으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

희, 2009),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 구조모형의

적합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과 자유도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자유도가 1 증가하면서 값이 .121만

큼 증가하였다. 따라서 p>.05로서 임계치

3.841 보다 낮게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수정 구조모형 역시 실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서도 간명성은

더 좋아진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수정

구조모형이 초기 구조모형보다 구조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적

합도 지수의 향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으로 개선된 수정

구조모형을 최종적인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

으며, 수정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

량은 그림 3과 같다. 최종 수정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바탕으로, 확정된

수정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에서 제시

된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

였다.

가설1. 전공만족도는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

치는 표준화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25, p=.731). 따라

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가설2. 취업스트레스는 구직효능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취업스트레스가 구직효능감

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93으로 통계

적(C.R=-5.522. p<.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직효

능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

었다.

가설3. 자아탄력성은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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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구직효능감에 미

치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71로 통계적(C.R=

11.642. p<.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

아지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가설4.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

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457로 통계적

(C.R=-6.777. p<.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

스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

었다.

가설5. 전공만족도는 자아탄력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576으로 통계적

(C.R=8.662. p<.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가설검증 결과 밝혀진 변인 간 영향관계는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업스트레스와 자

아탄력성은 구직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전공만족도만

으로는 구직효능감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전공만족도가 취업스

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수정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를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내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다중상관자

그림 3.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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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을 통하여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확인

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를 20.9%

설명하며, 자아탄력성을 33.2% 설명하고, 전공

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구직효

능감을 7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Sobel, 1982)

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이 많지 않은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간명하게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검증결과 취업스트레스

(Z=4.28, p<.001)와 자아탄력성(Z=6.95, p<.001)

은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6.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구직효

능감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연

구결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을 독립적으로 설명

하지 못하지만, 취업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

업스트레스가 낮아 결과적으로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7.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와 구직효

능감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전공만족도

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연

구결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기보다는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을 높게 인식하여 이를 통해 구직효능

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

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구직효

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

하고, 자아탄력성의 영향으로 구직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과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은 물론 졸업 후

구직의 문제로까지 그 영향이 확장되고 있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주관적인 개념임을 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종속 독립

취업스트레스 ← 전공만족도 -.457*** -.457*** .209

자아탄력성 ← 전공만족도 .576*** .576*** .332

구직효능감

← 전공만족도 .543*** .543***

.700← 취업스트레스 -.293*** -.293***

← 자아탄력성 .71*** .71***

표 2. 수정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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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때,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전공

선택의 단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마

땅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전공만족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구직과 맞물

려 있는 문제로서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

거리이다. 바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정체성

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기준보다는 구직과 관련

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전제 조건들을

배제하지 않는 한, 전공만족도를 동일하게 적

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Derry와 Brandenburg(1978)에 의하면, 대학생

들의 전공만족은 일반요인, 학업요인, 교수요

인 등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고, 이러한 요

인들이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성별이나 학년, 전공, 성적 같은

일반적인 요인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이

론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계현과 하혜숙

(2000)은 전공 선택과 장래 진로측면에서 ‘사

회적 인식’과 ‘일반적 관심’에 대한 만족이 상

관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취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전공만

족도를 인식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수와 관련된 외

부적 요인과 대학생 자신이 지각하는 심리적

요인 또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된다.

이렇듯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그 적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

생의 독자적인 인지에서 도출되는 요소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가설 중 일부가

기각되어 연구모형에 수정이 요구되었다.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종합하면, 전공만족도는 구직효능감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공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

력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매개변수인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각각 종속변수인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수

간의 영향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

스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구직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

다. 변수들 간의 상호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의 영향은, 일반적인 요인

보다는 대학생의 지각 수준의 정도에 기인하

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선

행연구들(서보람, 2016; 윤경화, 2015)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

감(구직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어,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전공이 구직

목표와 구직동기에 부합하고 있다는 심리적

동기가 작용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전공

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

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부적인 관계와 전공만

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도 높아지는 정적

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전공만족도가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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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매개

로 구직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전공만족도의 영향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와 심리적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선택

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로 대학

생들의 전공은 구직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

문에, 전공만족도의 수준에 따른 취업스트레

스를 지각하는 심리적 압박감도 클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 보

다 더 큰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한다(김진희,

2016)는 점과 전공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는 스

트레스와 우울 증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김덕진, 이정섭, 2014; 조희진 외, 2013)된 바

를 보더라도 전공만족도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개인

적인 능력(Klohnen, 1996)과 긍정적인 심리 작

용(김택호, 2004; Seligman, & Csikszentmihayi,

2000)을 촉발시키는 자아탄력성은, 이러한 스

트레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의 기대감

을 고양시킨다. 즉,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응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며, 이를 극복하고 구직활동을 해 나가는

행동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바로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 상황을 얼마나 탄력

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대학생의 구

직역량으로 요구되는 구직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구직효능감이 상호 긴밀한 작용을 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

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은,

취업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탄력적인 대

응과 구직활동을 지속시키는 동기적 요인인

것이다. 바로 취업스트레스가 구직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선행연구

들(김윤경, 2015; 오승국, 2016)과 같은 맥락임

은 물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의 이론적

뒷받침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를 타당하게 할 뿐만 아

니라,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 간의 관계에

서 두 변인들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즉, 대학생들의 구직효능감은 취업스

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자아탄력성의 역할(Li &

Nishikawa, 2012)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변

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로의 타당성을 검증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인들의 다양한 관계의 포괄

된 개념을 수용하더라도 전공만족도, 취업스

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인과관계는 대학생의 심리적 동기의 작용이

큰 만큼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Fleig-Palmer 등(2009)이 주장한 구직기

술 교육과 병행한 자아탄력성 교육의 강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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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구직효능감 증진을 위한 구직역량의

훈련과정에서 자아탄력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

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구직효능감의

발현동기 속에는 자아탄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지속

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

이 함양된 구직효능감의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

과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구직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의 중요

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전공만족

도가 높은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직업으로 진

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직업

에 대한 직업흥미도가 높다(McIlveen et al.,

2013)는 이론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취업 후 직업만

족도 또한 높으며(김재현, 2011; 장원섭, 2010;

정주영, 2013) 학교생활은 물론,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삶의 질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요인은

본 연구가 설정한 네 개의 변인들의 작용을

통해서 그 영향관계가 확인된 만큼, 대학생들

의 구직효능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

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적응력과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은, 구직효능감의 증진에 선행적인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찍이 자아탄

력성을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으로 내다본(Block & Kremen, 1996) 이

론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긍정

적인 측면은, 대학생의 생애사적 관점에서도

그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조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대학생들의 구직 스트레스에 직면

한 상황은 사회적인 취업난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더구나 자신의 전공에 대한 갈등과 역

동적인 심리 상태 하에서는, 구직효능감의 함

양과 자아탄력성의 증진이 절실하다. 따라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를 경감

시키고, 자아탄력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

직효능감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는, 대

학생들의 구직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의 결과로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만으로는 구직효능

감을 향상시키지 못할지라도, 변인들 간의 영

향관계가 대학생들의 구직활동 과정에서 경험

하는 심리적 역동성의 측면에서는 연구의 지

향성이 확보될 것이다. 결국, 대학생의 구직효

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아탄력성의 함양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내재된 심리적 자

원을 배양시키는 촉진동기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구직효능감을

촉진시키는 선행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구직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형성시

킬 필요가 있다.

먼저, 전공만족도를 높게 형성시킬 수 있는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공과목 학

습과는 별도의 특별강좌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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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와 관련된 취업현황, 진로전망, 취업

을 위한 필요한 노력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통용되는 서비스 차원의 자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공학과

의 진로와 연계된 직종의 외부전문가(강사)의

특별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의 시간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강좌는 일부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지만, 전공

별 학생들의 현실적인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

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년별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전공과 개인별 특

성을 고려한 강좌의 개설이 절실하다. 이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동

안 주기적인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전공과 장래 진로의 명

확한 목표 설정에 나침반이 될 것이며, 전공

에 대한 지각 수준도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전공학과 졸업 선배의 경험과 직

업세계에서 통용되는 전공의 장점과 전망, 준

비사항, 구직을 위한 마음가짐, 태도 등의 실

질적인 강의와 안내를 통해 간접경험의 시간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심

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킴으로써, 전공만족도

의 형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유도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구직효능감을 제고함에 있

어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즉, 전

공만족도가 높다하더라도 대학생 스스로 자신

의 자아탄력성을 높게 지각하지 못하면 구직

효능감을 발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대학생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효능감

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증진방

안이 중요하다.

먼저,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위한 전공학과

와 취업의 연결경로 확보와 긍정적인 대처능

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공학

과와 취업이 연계되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상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

영, 공무원시험 대비반, 취업박람회 참관, 취

업캠프 운영, 창업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교육과

경험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취업과 직결

되는 연결고리로 작용될 수 있는 ‘예비근로

자’(가칭)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비근

로자’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고용노동부)하

고 있는 “재학생 직무체험”이 직업경험의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연수개념이라는 한

계를 보완한 것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을 전제

로 하는 제도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기존의 “수습근로자”의 부작용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여 취업이 보장됨으로써, 자신의 전

공과 진로에 대한 기대목표가 명확해지는 긍

정적인 심리효과로 인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의 발현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대처능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중심개념인 낙관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자기인식 상담’(SAC : Self

Awareness Counselling, 가칭)과 같은 심리적인

상담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

기인식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생

의 전공선택 동기를 확인하는 시점부터 소급

된 데이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

터 축적된 개인별 특성(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는 조건을 전제로 함)을 대학생의 커리어로드

맵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종단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모색해 보



한규철⋅이현심 /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989 -

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생 스스로 자

신의 자아탄력성을 높게 자각하지 못한다면,

전공만족도의 수준과 구직효능감의 발현에 의

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

생의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정신적ㆍ신

체적 부조화 현상이 상존한다는 전제하에 가

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상담과는

별도로 구직효능감을 촉진하는 심리적 자원을

뒷받침하는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

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직역량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

볼 수 있는 자각(self-awareness)의 기회를 가져

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고용현장)가 현실적

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직역량 프로그

램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보완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년별 커리어로드맵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고 있

는 취업지원반 운영, 대학청년 고용센터 등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대

학생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서는, 학년별 커리어로드맵을 운영하

면서 개인별 특성(축적된 상담자료 등)을 고려

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고, 전공학과 수

업의 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전공과 연계된

구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

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자각(self-awareness)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자기

인식 상담’(SAC : Self Awareness Counselling, 가

칭)을 통해 확인된 개인 특성별로 집단을 구

성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리적 역동성이 생성된 대학생

별 1:1 심층상담을 통해 자각(self-awareness)의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자아탄력성(낙관성) 증진

의 심리적 지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구직효능감(자기효능감)의 발현은, 대학생들의

구직역량을 촉진시키는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자각(self-awareness)의 경험을 통해 자

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

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시키는

‘나는 할 수 있다’(IP : I’m Possible, 가칭) 임

파워먼트 코칭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자신이 지금 현재(here and

now)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대학생 스

스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발휘가

가능하다는 신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전제가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억

제하고, 낙관적인 자신감에 의한 자아탄력적

인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형성, 구

직역량 함양 및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제시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와 취

업을 위한 방안으로는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비록 대학생의 구직과 관련된 연구이지만 전

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구직

효능감의 개념이 모두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변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

이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구직활동의 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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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역동성을 조명해 봄

으로써, 이들 변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역할을

검증하고 그 효과들을 규명한 연구의 성과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특정지역의 대학교 학생

들만을 연구대상의 표본으로 선정하고, 제언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지역별, 전공별, 취업분야별, 전공선택동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

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

고,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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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arch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Kyu-Chul Han Hyun-Sim Lee

People’s Human Resources Center Seoul Ventur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ing of the academic major satisfaction on the

job-search efficacy and the psychological resourc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for keeping up job-seeking

activity under the job-seeking stress. A hypothesis is that the major satisfaction and ego resiliency would

play a positive role in job-search efficacy of students under job-seeking stress. Survey data on 300 junior

or senior university student ’s major satisfaction, job-seeking stress, ego-resilience, and job-search efficacy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programs wit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ropriety of study model, and path coefficient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major

satisfaction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job-search efficacy, but had an indirect impact through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y. This study discussed the cr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

major-satisfaction; promotion of ego-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dividual employment competenc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Key word : Major Satisfaction, Job-Search Efficacy, Job-Seeking Stress, Ego-Resiliency


